
«코끼리�놀이터»�독서지도안

너의�든든한�놀이터가�되어�줄게!

새로운�사회에�첫발을�내딛는�어린이를�위한�따뜻한�응원가!�

• 작가_ 서석영 글 · 주리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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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소개

영차영차 정글짐을 오르내리고, 주르륵 미끄럼틀 타고, 빙글빙글 철봉을 돌며, 쓱쓱 톡톡 모래
성을 쌓는 즐거운 놀이터. 언제쯤이면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폴짝폴짝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요? 마스크 없이 친구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말이죠. 
《코끼리 놀이터》는 산책 나온 천방지축 귀여운 병아리들을 위해 기꺼이 바위 놀이터가 되어 
준 코끼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서석영 작가는 특유의 필력으로 놀이를 즐기는 병
아리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그를 위한 코끼리의 속 깊은 배려를 장면 장면 촘촘히 펼쳐냈습
니다. 여기에 감정을 섬세히 포착해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그림이 장면마다 힘을 더합니다.
종종종 산책을 나온 노란 병아리들. 콕콕 낟알과 풀을 쪼아 먹고 흙 목욕을 하다 보니 낯설기
만 하던 주변 풍경도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바위를 발견한 병아리들은 거침없이 바위에 올라 
콩콩 발을 구르고 쪼르르 미끄럼을 탑니다. 순간 바위가 흔들리자 병아리들은 깜짝 놀라지요. 
사실 바위는 나무 아래에서 쉬던 커다란 코끼리였어요. 코끼리는 이대로 간지럼을 참고 계속
해서 병아리들의 놀이터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책을 읽다 보면, 병아리들을 위한 코끼리의 기다림과 배려가 너무나 따뜻해서 몸과 마음이 저
절로 포근해집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배려의 마음’도 함께 배우게 됩니
다. 또 누군가를 돕는 경험은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병아리와 같이 세상 모든 일이 서툴고 불안한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분 좋은 경험들이 따스한 
응원이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2.� 지도�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누리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2학년 1학기 국어 3. 마음을 나누어요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 지도 요점 : 
놀란 것도 잠시, 티 없이 맑은 병아리들은 바위 위에서 또 신나게 뛰어놉니다. 찍찍 오줌을 
싸기도 하고 똥을 싸기도 하면서요. 병아리들은 바위를 오르면서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울퉁불퉁 코끼리 코 미끄럼틀은 얼마나 스릴 넘칠까요? 
《코끼리 놀이터》를 읽고 내가 만약 병아리라면,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친구들이랑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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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이해하기

(1) 노란 병아리들은 무엇을 하러 나왔나요?

① 산책
② 여행
③ 나들이
④ 운동



(2) 병아리들이 바위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누구였나요?

① 고양이
② 하마
③ 코뿔소
④ 코끼리





- 4 -

(3) 다음 중 병아리들이 코끼리 놀이터에서 한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폴짝폴짝 뛰기
② 배를 타고 쪼르르 미끄럼 타기
③ 쏴쏴 샤워하기
④ 찍찍 오줌 싸기



(4) 코끼리가 꼼짝 못 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다리가 너무 저려서
② 바위가 일어나면 병아리들이 깜짝 놀라니까
③ 머리가 아파서
④ 잠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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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활동

(1) 코끼리는 냇물에 풍덩 들어가 샤워를 하고 싶어도, 일어나고 싶어도 병아리들을 위해 꾹 
참아요. 병아리들을 위한 코끼리의 진심 어린 노력이 몽글몽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여
러분도 코끼리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거나 배려하거나 노력했던 적이 있나요? 

(2) 《코끼리 놀이터》는 독자를 다양한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그림책입니다. 글은 독자가 
자유롭게 병아리나 코끼리가 되어 볼 수 있도록 조용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진
짜 코끼리 놀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쯤 가 보고 싶은, 한 번쯤 타 보고 싶은 
놀이 공간을 마음껏 상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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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아리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 돌아갈 때, 코끼리는 병아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
어요. 귀여운 병아리들이 놀라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 다시 또 오길 바라면서요. 세상에서 가
장 따스하고 포근한 이야기를 보며 엄마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았나요? 누군가의 배려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

책�이해하기

(1)� ①� 산책� ｜� (2)� ④� 코끼리� ｜� (3)� ③� 쏴쏴� 샤워하기� ｜� (4)� ②� 바위가� 일어나면� 병아리들이�

깜짝�놀라니까

확장활동

(1)� 하나�남은� 과자가�먹고� 싶었지만�동생을�위해� 꾹� 참았어요.

� � � 멋진�자동차가�가지고�싶었지만�욕심�부리지�않았어요.� 등

(2)� 울퉁불퉁�낙타�놀이터가�생긴다면�스릴�넘칠� 거� 같아요.

� � � � 세상에서�가장� 빠른�치타� 놀이기구가�생기면�정말� 신날�거�같아요.� 등

(3)� 항상�이불을�덮어주는�엄마의�모습에서�사랑을�느꼈어요.

� � � 내가�다리를�다쳤을�때� 엎어서�병원을�오가는�아빠의�모습에서�사랑을�느꼈어요.� 등


